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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臨津江 流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

     李       宰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장겸 사학과 교수)

  1. 序言 6. 平地土城

  2. 臨津江의 關防史的 중요성 7. 民堡山城

  3. 諸城의 槪觀 및 類型 분류           8. 據點型山城

  4. 斷崖型 江岸城 9. 結語

  5. 江岸山城

1. 서언(序言)

휴전선과 이 일대의 이른바 군사보호구역은 남북 분단과 6․25이후 군사 목적상 민간

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산권의 붕괴와 국제적 해빙(解氷)의 분위기

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어 남북의 군사․정치적 긴장과 대립도 점차 완화되어질 것으

로 기대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긴장의 완화와 때를 맞추어 휴전선과 민통선

(民統線)내에 학술조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시도될 수 있게 된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수년간 문화재연구소에서는 경기도 파주군, 연천군, 철원군을 중심으로 하

여 문화 유적 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필자 또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행운

을 가진 바 있었다. 미확인된 많은 문화 유적들이 이 조사사업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바이지마는 이 조사에서 필자의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산성(山城)들이었다. 특히 임

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발견되는 성(城)들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필자의 신분과 

평소의 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휴전선 일대의 산성 조사 사업을 장

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조사하

는 산성 등 군사 유물, 유적의 조사사업은 과거나 현재, 미래의 군사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군(軍)이 문화재 조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문화

(文化) 국방(國防)(?)이라는 기능도 수행하는 군(軍)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글 내용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임진강 유역의 산성 지표조사의 결과를 필자 나름

대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1)

1)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4 및 「京畿道 漣川郡 軍事遺蹟 地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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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진강(臨津江)의 관방사적(關防史的) 중요성

임진강은 함경남도 안변군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고미탄천과 

평안천을 합류하고, 연천군 전곡읍에서 다시 한탄강과 합류하게 된다. 이곳에서 합류된 

임진강은 그 유로(流路)를 서남쪽으로 틀어 고랑포를 지나 문산 일대를 흐르는 문산천

과 합한 후 강 하구에서 남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한강과 합류하여 황해로 나아간다. 강

의 총 길이는 254km이며 과거 고랑포까지는 쉽게 배가 다녔으며 소형 선박은 임진강 

본류의 안협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폭은 하류의 경우 2,000m를 넘기도 하지만 중류로 갈수록 좁아져 한탄강이 합류하

는 마전 부근에서는 50m 안팎으로 좁아진다. 여름에 강우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강 

양안에 형성된 단애벽으로 인하여 강폭이 다른 강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유속이 빨

라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반면 비가 적은 계절에는 강폭은 좁아지고 강바닥이 드러나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생긴다. 이 지역에 많은 여울(탄(灘))과 나루터(진

(津))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여울이 특별한 장비 없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곳

이라면 나루터는 간단한 배나 뗏목 등을 이용하여 쉽게 도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일

반적으로 상류 쪽으로 갈수록 여울이 많고 중류와 하류에 나루터가 많다. 

임진강은 다른 강과 달리 강 양안에 높이 10m 내외의 수직 절벽이 연속적으로 발달

되어 있다. 대개 여울이나 나루터는 강안이 절벽인 곳에는 발달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

서 내륙으로 통할 수 있는 곳에 발달하였다. 따라서 하천이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역이나 절벽이 갈라져 내륙으로 통하기 좋은 곳에 이들이 발달하였다. 초평도로부터 

한탄강이 임진강과 합류되는 지점에 발달한 여울과 나루터를 서쪽에서부터 열거하면 수

내 나루, 장산리 나루, 석포 나루, 고랑포 나루, 재재이 나루, 두지 나루, 가여울 등이다. 

이들 여울과 나루터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남쪽이건 또는 북쪽이건 

강을 건너 팽창하려는 세력은 이 지점들을 통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방어적 

입장에서도 도강하는 적을 저지해야 하는 곳도 바로 이 지점들이었다. 그리하여 강 양

안에는 적의 도강(渡江)을 저지할 목적으로, 즉 적의 교두보(橋頭堡) 확보를 저지할 목

적으로 여러 성들이 만들어졌다. 임진강 양안에 남아 있는 많은 성들은 대개가 삼국시

대 또는 그 이전에 축조된 것들로 보인다.

삼국 시대에 이 지역에 성이 많이 쌓여진 이유는 당시에 임진강이 군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국경하천(國境河川)이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임진강은 동쪽에서 

황해로 흘러드는 다른 강들, 예를 들면 한강이나 금강, 대동강만큼 크고 긴 강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주변에 다른 강들보다 성이 많고 전투가 많았던 이

유는 이 강의 군사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고구려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백제 입장에서는 임진강을 막지 못하면 곧 서울이 위

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고구려 등 북쪽의 정치 세력에서 볼 때는 백제가 임진강을 

점령하고 도강해오면 곧 개성이 위협을 받게 마련이었다. 오랫동안 고구려와 백제의 국

경하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강 양안에는 다른 강과 달리 많은 성들이 강을 연하여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 이르러서 임진강은 더 이상 국경하천이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삼국시대에 축조된 많은 성들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폐허

   調査 報告書」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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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명칭 소     재     지 특    징 둘  레 (m)

1 오 두 산 성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석 축 산 성 1,200

2 덕 진 산 성 파주군 군내면 정자리 석 축 산 성 내성 : 600 외성 : 1,000 

3 월 롱 산 성 파주군 덕은리 월롱산 토석혼축산성 1,000

4 봉 서 산 성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봉서산 석 축 산 성 1,000

5 용미리 산성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명봉산 석 축 산 성 460

6 금파리 성지 파준군 파평면 금파리 산 18 토축 평지성 1,500

7 호로고루성지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토석혼축산성 80

8 이잔미 성지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석 축 산 성 300

9 육 계 토 성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토축 평지성 내성 : 120 외성 : 700

10 칠  중  성 파주군 적성면 전읍리 148 석 축 산 성 800

11 당 포 성 지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토석혼축산성 내성 : 50 외성 : 150

12 아  미  성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 석 축 산 성 270

13 수  철  성 연천군 전곡면 양원리 산 397 석 축 산 성 250

14 우정리 성지 연천군 군남면 우정리 토석혼축산성 250

15 무등리 성지 연천군 군남면 무등리 석 축 산 성 200

16 초성리 산성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석 축 산 성 180

17 초성리 토성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토축 평지성 570

18 대전리 산성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석 축 산 성 700

19 옥계리 성지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옥녀봉 석 축 산 성 700

20 군 자 산 성 연천군 연천읍 차탄2리 군자산 토석혼축산성 450

21 삼거리 성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토석혼축산성 ?

22 은대리 성지 연천군 청산군 은대리 토석혼축산성 370

23 성 령 산 성 여천군 연천읍 동막리 석 축 산 성 740

24 보 개 산 성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 산251 석 축 산 성 4,100

25 고  소  성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산2 석 축 산 성 350

화되기 시작하였다. 때로 이민족의 침입이 있을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옛 성을 개축하

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임진강을 둘러싸고 벌어진 북방세력과 남방 세력간의 항쟁은 문헌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일찍이 위만조선과 진국(辰國)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대립하였고 뒤에는 마한과 낙

랑간의 대립도 이 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백제가 건국된 후 낙랑과 치른 전투들도 이 

강을 넘나들며 이루어졌다.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군을 멸망시키고 예성강을 차지한 후 

벌어진 백제와 고구려간의 전쟁은 끝내 임진강 하류의 관타성(관미성(關彌城)) 전투에

서 백제의 패배로 임진강은 고구려 수중에 넘어갔으며 뒤이은 장수왕의 남하정책(南下

政策)으로 6세기 중엽까지 임진강은 다시 신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 뒤 신라

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당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치른 처절한 전투가 치러진 곳

도 바로 이 임진강 유역에서였다. 673년 당의 이근행(李謹行)이 말갈과 거란병의 혼성

부대 4만명과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연합군이 전투를 벌인 곳은 물론, 675년 20만 당군

의 대대적 공격을 물리치고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게 된 결정적인 매소성(買消城)전투

도 임진강 유역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임진강은 삼국시대의 항쟁과 통일을 위한 

당과의 항쟁에 있어서 격전장(激戰場)이 되어 왔던 곳이었다.

3. 제성(諸城)의 개관(槪觀) 및 유형(類型)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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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성은 모두 25개였다. 문헌상으로는 이 성들 외에 

파평산의 파평고성 등 몇 개가 더 엿보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성들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성들을 서쪽으로부터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에 제시한 25개 성들 중 임진강 본류 북쪽에 위치한 성은 5개이고(덕진산성, 호로

고루성지, 당포성지, 무등리성지, 우정리성지) 나머지 성들은 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강 이남쪽에 있는 성들 중 4개의 성(대전리산성, 초성리산성, 초성리토성, 

고소성)은 한탄강 주변에 있는 성들이다. 성들이 임진강 이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된 것은 문헌상으로 임진강 이남에 성이 많이 있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휴전선 내부와 

그 이북지역의 산성은 실제로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실제로 강 이남에 

성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북세력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확장하려는 힘을 강남세

력이 방어하는데 힘을 많이 기울였다고 말해도 좋을 듯 싶다. 이것은 실제 낙랑이나 대

방군세력의 확장,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정책, 당 세력의 진출 등 역사적 실례가 이를 설

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여러 성들 중 임진강 주변에 연해 있는 성들은 12개로서 오두산성, 덕진상성, 금

파리성지, 호로고루성지, 이잔미성, 육계토성, 당포성지, 우정리성지, 무등리성지, 은대리

성지, 대전리산성, 고소성 등이 이에 속한다. 나머지 13개 성은 강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성들로서 강을 도하한 세력이 내륙으로 진출하는 통로의 산 정상에 축조된 

성들이 대부분 이다. 이런 점에서 강변의 성들과 내륙의 성들은 일단 보완(補完)의 관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령산성과 보개산성은 임진강에서 비교적 깊숙이 

떨어진 높고 험준한 산 정상에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임진강을 건너오는 세력을 직접 저

지한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군사적으로 근거지(根據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성들은 성의 모양이나 기능,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성을 몇 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화(類型化)함으로써 성들을 분석 연

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화를 위한 분류 기준으로 먼

저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성이 강안(江岸)에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이

다. 이점은 성의 역할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준은 성이 평지에 있는가 아

니면 산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또한 성을 축조한 자료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점이겠다. 끝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성이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시 피난성의 

역할은 물론,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성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거점 역할

을 한 성인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몇 가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진강 지역의 

성들은 단애형(斷崖型) 강안성(江岸城), 강안산성(江岸山城), 평지토성(平地土城), 민보

산성(民堡山城), 거점형산성(據點型山城)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유형인 단애형(斷崖型) 강안성(江岸城)은 임진강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에서 

‘임진강형 성지’로 불려도 좋을 듯하다. 여기에 속하는 성으로는 호로고루성지, 당포성

지, 은대리성지를 들 수 있다. 이 성들의 공통점은 강안의 절벽 위 뒷면에 성이 쌓였다

는 점이다. 이 성들은 임진강에 위치한 모든 절벽 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임진강으

로 합류하는 하천이 단애를 침식하여 단애가 삼각주 모양으로 발달한 그 위의 평지 뒤

를 토석혼축으로 막아 쌓은 성이다. 따라서 언뜻 보아서는 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강에 연한 단애에는 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삼각주 같은 단애 위 평지의 배

후에서 들어오는 세력만 막으면 이 지역은 요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은 

단애를 침식하여 발달한 나루터로의 접근을 사전에 막는데 있어서 임진강의 지형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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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잘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호로고루성지는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의 침

공 및 당과 신라의 항쟁 등에서 빈번히 활용되었던 중요한 성지이다. 

두 번째 유형인 강안산성(江岸山城)은 문자 그대로 강안의 산 위에 축조된 산성이다. 

여기에는 오두산성, 덕진산성, 이잔미성, 우정리성지, 무등리성지, 삼거리성지, 고소성, 

대전리산성, 옥계리 산성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안산성에 속하는 산성

들은 강안에 접해 있는 산 정상부근에 쌓여진 산성들이거나 아니면 강안에서 약간 떨어

진 곳의 산에 쌓여진 성들이다. 강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애형 강안성과 같

으나 성이 절벽 위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강

안 산성 좌우로는 대개 나루터가 발달되어 있어 이 산성에서 적의 도강을 저지하는 기

능을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유형은 평지산성(平地山城)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성으로는 노리천과 임진강

이 만나는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의 금파리 성지와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지역, 

즉 사미천이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곳 대안(對岸)지역에 위치한 육계토성, 그리고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의 이른바 초성리 토성 등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성들의 특징은 성을 쌓

은 재질이 흙이라는 점과 댁 성들이 임진강변에 연해 발달한 넓은 평야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강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의 평야 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토성의 기능은 그 

성이 위치한 지역을 고려해 볼 때 군사적 의미보다는 이 지역 지배 세력의 중심지역이

라는 점을 표시하는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조에 도성(都城)의 초기형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유형은 민보산성(民堡山城)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성으로는 월롱산성, 용미

리성지, 봉서산성, 칠중성, 아미성, 수철성, 군자산성, 초성리산성 등이며 산성의 수에 있

어서 다른 유형의 산성보다 많은 편에 속한다. 이 성들은 임진강변에 놓여 있지 않고 

다소 내륙으로 떨어져 있는 산성들이다. 이 성들은 강북에서 나루터나 여울을 건너서 

계곡이나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마주치게 되는 성들이다. 즉 강안에 있는 성들이 적의 

교두보 확보를 저지하는 성들이라면 이 성들은 강안의 성들이 도하하는 적들을 저지하

는데 실패했을 경우 마주치게 되는 성들로서 전술․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성들이

다.

이 성들이 적의 공격으로 무너지면 적은 서울 지역까지 쉽게 진출이 가능해진다. 또

한 이 성들은 전형적인 피난성(避難城)의 역할을 하는 성들로 볼 수 있다. 비교적 성이 

견고하고 성안이 넓으며 장기적으로 피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우물,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이 성들의 특징이다.

끝으로 다섯 번째 유형의 성은 거점형(據點型) 산성(山城)이다. 이 유형의 산성에는 

보개산성, 성령산성이 해당된다. 이 유형에 포함되는 산성의 숫자는 적으나 다른 성들과

의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진다. 다른 성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산이나 또는 깊은 산 

속에 있지 않고 교통상의 요충지에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산성들은 접근이 매우 어

려운 험준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성이 매우 크고 둘레 또한 넓은 게 특징이다. 이 

산성들은 임진강을 건너오는 세력들을 직접 상대하여 저지하려고 만든 성이라기보다는 

정치 군사적인 강력한 세력의 거점 역할을 한 성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단순히 난

(亂)에 대비하여 마을이 피난하여 저항하는 피난성의 기능 이상의 역할을 했던 성으로 

보인다. 즉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는 보루로서, 또는 새로이 등장한 정치 세력의 거점

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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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진강 주위의 성들을 성의 구조나 기능, 위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섯 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성을 검토해보자.

4. 단애형(斷崖型) 강안성(江岸城)

이 유형의 산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의 특유한 강안의 절벽을 끼고 형성되었

다고 하여, ‘임진강형 성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은 임진강 지류가 임진강 절

벽에 합류되는 지점에 형성되었는데 절벽 위는 평평하고 강가에는 성은 없고 성은 삼각

형 모양의 땅 뒤를 가로막고 있다. 대개 이 성들은 하천으로 도강해오는 세력의 교두보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진강이 국경하천이었던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성들로 보이며 고려, 조선에 이르러서는 전술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더 이상 개축한 흔적은 없다.

① 호로고루성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 3리 재미산에 위치한 이 성지는 고구려-백제, 고구려-신

라, 신라-당 간에 전투가 치열한 곳이었음이 문헌에서도 밝혀지고 있다.「장단지」나

「대동지지」,「대동여지도」,「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문화유적총람」등 조선시대 

후기의 여러 문헌에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강과 지류로 만들어진 150m 길이의 삼각

형 형태의 절벽 끝에 높이 10m, 너비 30m, 길이 약 80m 규모의 토석혼축의 성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성의 내부에는 우물터가 남아 있다. 강 남쪽에서 보면 호로고루

성 좌측에는 고랑포, 우로는 두기진(현재 두지진)을 감제하고 있다. 호로고루 성지 맞은

편 강안에는 이잔미성이 있어 북쪽 세력의 도하를 막았던 요충지이다. 「문화유적 총

람」에는 “석축은 호상(好喪)이며 주위는 약 306m인데 여러 곳이 붕괴되었다.”라고 기

록하고 있다.2)<사진 1><도면 1> 참조

② 당포성지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 위치한 당계나루터를 끼고 임진강의 단애 위에 위치하고 있

다. 구조는 호로고루 성지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토석혼축의 성이 내성(內城), 외성(外

城) 등 2중으로 축조되어 있다. 단애의 높이는 13m, 내성까지의 단애의 길이는 160m, 

외성까지는 230m 정도이고 내성의 높이는 6m, 폭 39m, 길이 50m 이고 외성의 높이는 

4m, 폭 9m, 길이 150m 정도이다. 성안에는 내성 끝에 우물터를 발견할 수가 있다. 호

로고루와는 달리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고 허목(許穆)의 「기언별집기행(記言別集記

行)」에 마전 앞 나루터 위에 진루가 있으며 그 위에 사당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와당이나 채집유물 등으로 보아서는 삼국시대의 성으로 볼 수 있으며 문헌에 나타

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전술적 중요성이 호로고루 만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은대리 성지

연천군 청산면 은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탄강에 북쪽에

서 이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차탄천이 만나는 지점 삼각형 지역 절벽 위에 있는 성으로 

2) 『문화유적총람』<上卷> p.223.

113



- 7 -

절벽이 400m 정도 그 끝 동서로 뻗어 있고 동쪽 입구에 토석혼축의 성이 쌓여 있다. 길

이 120m, 높이 6m, 폭 10m의 이 성은 북쪽으로도 이어져 150m 정도 연결되고 있다. 

이 성의 양안 절벽은 50m∼60m 정도로 매우 높은 단애가 형성되어 있고 이 단애에는 

성은 없다. 당포성지와 같이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며 격전의 전설도 없으나 한탄강 남

쪽에서 강을 건너는 세력을 쉽게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5. 강안산성(江岸山城)

강변에 연해있는 산 정상에 축조된 이 성들은 그 크기가 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

소 다르다. 큰 성으로는 오두산성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는 우정리산성과 같이 크기가 다

양하다. 이 산성들은 좌우측에 발달한 나루터를 통해 도강해 오는 세력을 저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들이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산성들은 비교적 장기전에 대

비할 수 있는 우물, 건물, 창고 등을 갖춘 것이 많다.

① 오두산성

이 산성은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 즉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남쪽 오두산에 있

는 테뫼식 산상으로서 이 지역의 강안산성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성 전체의 길이는 

1,200m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현재 성의 윤곽이 남아있는 6군데에 200m 정도로 

보인다. 이 성에 관해서는 경희대학에서 발굴 조사를 한 바 있고3) 윤일영씨에 의해 고

구려와 백제간의 격전장인 관미성으로 비정된 바 있기도 하다.4) 현재에는 통일 전망대

가 들어서 있으나 과거 이 산성은 임진강 하류와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북

방세력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성이었다. 특히 임진강의 관문으로서 백제와 고

구려간의 격전장이었고 그 후 조선에서도 수차 수축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② 덕진산성

파주군 군내면 장자리에 위치한 이 성은 임진강의 초평도 건너 강 북안에 놓여 있다. 

좌로는 수내나루와 우로는 덕진나루를 제압할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대동지지」,「동

국여지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둘레가 약 600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은 뚜렷이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다. 산 정상 주변의 내성은 약 

600m로서 그 안에 큰 우물터를 갖고 있으며 1,200m 정도의 외성은 성가퀴치(雉)나 문

지(門址)등이 뚜렷하며 주 봉우리에서 출발하여 초평도 방향으로 강안까지 뻗어 내렸다. 

성의 높이는 약 4m이며 조선조시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북쪽에 있는 성들 중 

가장 중요한 성으로 보인다.<사진 2>(도면 2> 참조

③ 이잔미성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즉 호로고루 성지 건너 임진강 남안에 자리 잡고 있다. 「조선

3) 경희고고미술사연구소 『오두산성　Ⅰ』. 1992.

4) 윤일영, 『관미성 위치고』, 국민대학교 석사 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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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이 성이 국유림으로서 이잔미성이라고 칭하며 주위 삼백간으로 

삼국시대에 축성했다고 언급하고 있다.5) 호로고루와 마주보고 있는 이 성은 낮은 산 위

에 쌓은 석성으로 둘레 약 300m 정도로 추정되나 대부분 붕괴되어 석축의 모양이 확실

한 지역은 많지 않다. 붕괴된 지 오래된 폐성으로 보이며 그 후에 개축한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호로고루와 더불어 강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수행했던 성으로 추정된다.

④ 무등리산성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즉 강북에서 화이트교를 건너서 오른쪽 낮은 산에 위치하고 있

다. 강변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으나 강을 건너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성으로 보인

다. 문헌에 전해지는 바는 없고 성의 둘레는 약 200m로 보이며 북쪽, 동쪽, 남쪽 등에 

돌이 무너져 내려 있으며 개축을 한 흔적이 없다. 돌은 이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연석이며 다듬은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성으로 보인다.

⑤ 우정리성지

연천군 왕징면 우정리에 있다. 화이트교를 넘어서면 오른쪽 능선에 무등리성지가 있

고 왼쪽능선에 우정리성지가 있다. 성터 주위는 약 250m로 보이며 돌은 거의 없고 부

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석성이라기 보다 토석혼축성으로 보인다. 특히 남쪽 강

안은 경사가 완만하며 여기에 삭토(削土)를 하여 계단식 토성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식은 백제형의 토성이라는 암시를 준다. 비록 붕괴되어 윤곽은 다소 불확실하

지만 옆에 있는 무등리성과 함께 임진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는 요충지에 위치하

고 있어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다.

⑥ 삼거리성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에 위치한 토석혼축성이다. 임진강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산

의 높이도 낮고 전면 경사도도 20°정도로 완만하다. 따라서 성을 축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방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남아있는 성의 형태는 발견하기 어렵고 많

은 돌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어 오래 전에 이 성이 폐허화됐음을 알게 해준다. 앞의 무

등리성이나 우정리성과는 달리 강남쪽의 강의 반대편에 놓여 있어 임진강 서쪽에서 진

출하는 세력을 일차적으로 이 성에서 저지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⑦ 대전리산성

행정적으로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소재하며 지리적으로는 한탄강이 전곡읍 남쪽

으로 돌아 내려오다가 남쪽에서 흘러오는 신천(新川)과 만나는 합류점 동쪽 강안에 위

치하고 있다. 이 산성은 옛 기록에는 없다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전국유적목

록」 및 「문화유적총람」등에 기록이 보인다.6) 실제 산성의 둘레는 약 700m 정도로서 

성은 많이 붕괴되었지만 남아 있는 돌의 흔적등으로 보아 산성의 윤곽은 분명하다. 산

5)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p.47, p.58

6) 『전국유적목록』p.35… 석축 주위는 270간이고 타원형으로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고 와편 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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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는 큰 편에 속하며 산 정상에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한탄

강과 전곡의 벌판을 완전히 감제한다. 강북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결전을 할 수 있는 좋

은 위치로 보인다. 신라가 통일 전쟁시 당의 세력을 몰아낸 매소성(買消城)전투가 이 곳

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성으로 보인다.

⑧ 고소성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 산 2번지에 위치하며 영평에서 전곡읍으로 가는 길가 영평천

변에 놓여있다. 석축산성으로 많이 붕괴되었으며 둘레는 350m 정도로 추정되나 남아있

는 성은 110m 정도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나「전국유적목록」및「문화유적총

람」등에 기록이 보이고 특히 고려시대 부녀자들이 이곳을 방위하기 위해 쌓은 민보성

(民堡城)으로 알려진 석성이다. 비교적 낮은 산에 쌓았으나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위치하

고 있다.

⑨ 옥계리성지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옥녀봉 126m 고지에 축조된 성이다. 앞으로는 동진하던 임진

강이 남쪽으로 돌아 흐르고 개활지를 형성하였다. 뒤로는 군자산까지 구릉으로 연결된

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문화유적총람」등 최근 자료에만 기록이 보이며, 몇 

개의 치(稚)를 발견할 수 있었고 건물지(建物址)도 추정이 가능하였다. 이 성은 삼국시

대부터 지리적으로 요충지인 옥계리와 개성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 축조된 것으

로 보인다.

6. 평지토성(平地土城)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진강 남쪽강안을 끼고 3개의 평지토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성들이 산이나 절벽위에 판석이나 자연석을 위주로 하여 쌓은 성들임에 비해 이 평지토

성은 흙으로 만든 성들이었다. 특히 강가의 비옥하고 넓은 지역에 강을 등뒤로 하여 쌓

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성들은 삼국시대 이전 우세한 부족세력들의 중심지, 사령

부, 주둔지, 치소등의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보이며 그  주위를 흙으로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컨대 이 성들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 사회경제적으로 그 지역을 지

배했던 세력의 도성(都城)과 유사한 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금파리성지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산 18 장마루 즉 임진강과 노리천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이 지역의 구석기 유적에 관해서는 1990년 배기동 교수가 

조사한 바 있기도 하다. 이 토성에 관한 문헌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전국유적목

록」「문화유적총람」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문화유적 총람에서는 궁예가 철원에서 피

신해서 쌓은 성이며 길이 1,500m, 높이 6m이나 다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7) 이 지

역에는 ‘대궐터’ 또는 ‘궁궐터’라고 불리우는 건물터가 지하 30∼50cm에 가 묻혀 있으며 

7) 『문화유적총람』<상권>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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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대지(馳馬臺地)’라고 불리우는 넓은 들을 찾을 수 있다. 이 궁궐터의 주인은 그 밑

의 넓은 치마대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금파리, 장파리 일대의 넓은 평야를 지배했던 

세력으로 추정된다.8)

② 육계토성

파주군 적성면 주월리 육계동 산 9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이 돌아내려

오는 북쪽 사미천이 합류하는 강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

어 있는데 내성은 120m, 외성은 700m 정도의 길이이고 성의 폭은 3m, 너비는 4∼5m이

다. 내성안에는 오래된 우물터가 남아 있고 많은 와당과 석기,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미

「대동지지」와「여도비지」, 「전국유적목록」등에 기록이 보인다.「문화유적총람」에

도 이미 이곳이 거란족 침입시 격전지였다는 전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성은 임

진강 주변에서 발견되는 토성중 가장 큰 규모의 성으로 구석기 시대 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는 고려시대를 거쳐 6․25시 중공군 남침루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 성의 지배

자는 광범한 이 지역을 통치하고 군림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토성이 남아 있는 곳

이 많고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존이 잘 되어있으며 집중적 연구가 

요청되는 지역이다.  

③ 초성리토성

이 성은 연천군 청산면 초성3리 23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는「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에 토축으로 되었으며 주위는 약 300간으로 원형을 이루고 대부분의 

성벽은 붕괴되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측정 결과 남북의 길이 172m, 동서의 길이 11

1∼116m 총 둘레는 570m 정도이며 성이 남아 있는 부분은 320m 정도이다. 토성 가운

데로 322번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평야가 넓지 않은 곳에 토성이 있다

는 점은 단순한 정치, 경제적 지배자의 도성이라는 면 이외에 주변의 대전리산성이나 

초성리산성 등 군사적 측면과 연계하여 이 성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이 있는 위치는 남북으로 전곡에서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동서

로는 적성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이며 전곡의 넓은 들을 쉽사리 장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7. 민보산성(民堡山城)

이 유형에 속하는 성들은 임진강에서 수km 이상 떨어진 산정에 있으며 대개 후방으

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의 산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읍이나 마을에 가

까이 있는 성들이다. 이러한 점은 이 성들이 군사적인 목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축조되

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민보적(民堡的) 관점에서 피난성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① 월롱산성

파주군 덕은리 월롱산 229m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토석혼축 

8)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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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다.「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성의 길이가 140간, 높이 9척의 토축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측해 보니 성 둘레는 약 1km 정도이며 성의 흔적이 있는 곳은 동

쪽 약 50m 정도이다. 건물지와 문지가 확인되고 초석(礎石)도 발견되고 있으나 일찍 폐

성이 된 듯하다. 위치로 보아 월롱산과 이산 서쪽 맞은편 246고지 사이로 뻗은 도로를 

통해 임진강에서 남하하는 세력을 봉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던 성으로 보인다.

② 봉서산성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봉서산에 위치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지」

「여지도서」「대동지지」둥에 언급이 되고 있다. 파주읍의 진산으로 백제시 축조했으

며 조선 선조시 중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성은 성산고성, 파주고성, 마산

고성 등으로 불렸으며 성둘레는 1937척, 또는 2905척 등 그 기록도 서로 다르다. 비록 

산의 높이는 낮으나 대로(大路)의 요충지에 우뚝 솟아 그와 상대할 봉우리가 없는 중요

한 산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측한 바로는 성의둘레가 약 1km 정도이며 원형대로 남

아 있는 곳은 북서부지대의 도합 1백m 정도였다. 우물터도 2개가 확인되었다. 지리적 

위치로 보아 파주군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성으로 보이며 임진왜란시 권

율(權栗)이 해주산성을 방어한 후 이곳에서 방어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용미리성지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와 조리면 장곡리 경계의 명봉산 정상에 있으며 일명 명봉산성

으로도 불린다.「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전국유적목록」및「문화유적총람」에 약간

의 기록이 보인다. 산 정상은 300여평의 크기의 평지이며 성은 토석혼축으로 둘레는 문

헌과 비슷하게 약 460m 정도로 보인다. 돌은 자연석이었으며 경사가 완만한 곳은 계단

식으로 2중 3중의 석성을 쌓았으나 대부분은 붕괴되었고 개수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

다. 삼국시대에 민보적(民堡的) 관점에서 쌓은 피난성으로 보이나 그 기능은 일찍이 퇴

화된 듯하다.

④ 칠중성

파주군 적성면 구읍리 148번지 149m의 조그만 산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삼국 시대의 

고성(古城)이다. 주변이 동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서로 교차될 뿐만 아니라 임진

강의 이잔미성을 건너오는 세력이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삼국시대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으며 삼국간의 격전장이 되었던 석성이다. 문헌

에 있어서도 「신동국여지승람」등 조선조의 지리서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그 이름

도 시대별로 고성, 토탄고성, 중성, 성산, 난은별 등 여러 가지로 불리웠다. 산성의 둘레

는 문헌상 1,937척에서 2,256처등 다양하나 실제로는 약 800m 정도이며 약 200m 정도

에 석벽이 있거나 돌이 흘러내려 성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명칭과 같이 몇 겹의 성

은 아닌 단곽의 성으로 보이며 멀리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당, 그리고 최근의 6․25

때 중요 방어 기점으로 격전장이 되기도 하였다.

⑤ 아미성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 산성이다. 동쪽에 마주 서있는 수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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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전곡과 적성을 연결하는 도로가 합해져 의정부로 나오는 길가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동국여지지」「대동지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문화유적총람」등에 기록

이 보인다. 성벽의 길이는 문헌과 유사하게 270m 정도였으며 성벽의 원형이 그대로 남

아 있는 부분이 도합 32m 정도이다. 특히 마전―가여울―적성―감악산 좌측계곡―의정

부로 이르는 통로를 막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으로서 칠중성을 2중성으

로 보완하는 성으로 보인다.<사진 4> 참조

⑥ 수철성

연천군 전곡면 양원리 산 223번지 357m 고지 정사에 축조된 석상으로 서쪽으로 아미

성과 마주보고 있다. 문헌상으로는「신동국여지승람」이나「동국여지지」「대동지지」

등 조선시대의 지리서에 기록이 보이는데 대개 수철성이 양주목과 적성현에 각각 하나

씩 모두 두 개가 있는 듯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성에 있다는 수철성은 아미성을 일

컫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에 분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성은 동북쪽으로 비스듬한 고

구마형으로 둘레는 기록보다는 다소 작은 250m 가량되는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다른 

성들보다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동남방 70m 정도가 양호한 산성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산성과 아미성 사이의 의정부행 도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요성

은 아미성과 유사하나 주로 감악산 우측계곡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산성으로서 역시 칠

중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 5> 참조 

⑦ 군자산성

이 산성은 연천읍 차탄2리의 군자산 328m 고지에 있는 토석혼축산성이다. 지금은 원

형이 거의 손상되어 성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문헌상에는「여지도서」,「조선보무고

적조사자료」등에 기록이 보인다. 크기는 약 450m(문헌에는 120간) 정도로 보았으며 우

물은 찾기 어려웠다. 축조시기는 삼국시대까지로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후 개축한 기

록이나 흔적이 거의 없어 폐성이 된지 오래되었다. 성의 위치가 연천읍에 연해 있다는 

점에서 읍성과 민보성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⑧ 초성리산성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 1리이며 3번 국도로 돌출한 조그마한 고지(103m)에 축조

된 석성이다 문헌상으로는「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기록이 보일 뿐이다. 둘레는 문

헌의 기록과는 달리 180m정도(문헌에는 120간)의 테뫼식 산성이다. 붕괴된 성벽이 

110cm 정도 확인되고 있다. 한탄강을 북에서 도하하는 세력을 저지하는 성이 대전리산

성이라면 이 산성은 비록 조그마하지만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이용하여 임진강을 도하

하여 남진하는 세력을 적은 힘으로 저지할 수 있어 대전리산성을 보완하는 산성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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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점형(據點型) 산성(山城)

이 산성은 다른 성과 달리 깊고 험준한 산에 축조된 대형 산성으로서 주로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했던 성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

에서 성의 크기나 성의 위치, 축조방법 등이 다른 성들과 다른 점이 많다.

① 성령산성

이 산성은 연천읍 동막리 해발 510m 고지의 성령 정상부에 축조된 석성이다. 연천읍

에서 성령을 넘어 재인폭포에 이르는 큰 고갯길 산 정상부에 자리 잡은 이 산성은 연천

쪽이나 재인 폭포 방향은 물론, 사방이 험준한 단애를 이루어 사람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위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 산은 동북쪽으로 연결되어 지장봉 보개산 등 광

주산맥의 줄기로 연결된다. 둘레 740m 중 절반 가량은 천연 단애이며 일부 계곡에는 

수십 m의 석벽이 남아 있다. 조선조의 문헌에는 기록이 없고「연천읍지」에 잠시 언급

되고 있을 뿐이다. 채집되는 유물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성이 아닌가 짐작된다. 심산유

곡에 있어서 이곳으로 피난하기조차 어려운 이 성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피할 

수 있기는 하나 단순한 피난성 이상의 정치․군사적 기능을 가졌던 성으로 보인다.

② 보개산성

연천군 신서면과 포천군 관인면 및 강원도 동송읍의 경계인 보개산 일대에 축조된 대

형산성이다. 추가령구조곡과 철원평야를 가르면서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산성은 

문헌상 의외로「연천읍지」정도에 기록이 있을 뿐 조선조의 지리서에도 그 모습이 보이

지 않는 성이다. 소략한 문헌과는 달리 이 산성에는 궁예의 전설이 많이 얽혀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이 성을 궁예성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보개산 입구로부터 산등성이를 따

라 약 4,10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석성은 계곡의 아래 입구 세곳에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성이 남아 있으며 붕괴된 지역에도 산성의 모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다. 

성의 규모나 성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 일대를 정치․군사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세

력이 이 성을 수년에 걸쳐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성이 궁예의 거점산성으

로 전해져 오는데 대해 수긍이 가는 바이다. 성안에는 건물지, 우물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은 찾을 수 없다. 조선조에 이르러 

병자호란시 연천현감이 이곳에서 청군을 맞아 싸웠다는 이야기나 홍범도가 한말 의병 

활동의 근거지로 이 성을 활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보개산

성은 정치적․군사적으로 거점의 역할을 감당한 특이하고 규모가 큰 산성으로 보인다. 

<사진 6> 참조

9. 결어(結語)

임진강은 이 강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상 한반도의 남북세력간에 국경하천의 역할을 

해온 점등으로 삼국시대 이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삼

국시대로부터 임진강을 끼고 남과 북쪽으로 많은 성들이 축조된 바 있고 그 후 조선은 

물론, 6․25에 이르러서도 임진강은 격전장이 되어 왔다. 임진강 주변과 내륙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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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성은 모두 25개 정도로서 다양한 여러 형태의 성들이 발견되었다. 이 성들을 필자는 

단애형 강안성, 강안산성, 평지토성, 민보산성, 거점형산성 등으로 분류해 보았다.

오래된 고성들은 붕괴된 곳이 많았으나 그래도 비교적 성의 윤곽을 확인하기 어렵지

는 않았으며 상당한 지역에서는 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이전 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성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출입이 자유로워지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

로 믿는다. 국토가 분단되어 임진강 이북지역의 성들을 상세히 조사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그나마 강남쪽에 이 정도로 성이 보존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한 것은 6․25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에 걸친 임진강 유역 군사보호구역을 상대로 벌였던 본 산성

조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조사팀의 능력부족으로 많은 한계점과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무리한 추정이나 조사자료의 불충분한 점은 더욱더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

다. 

끝으로 산성의 지표조사는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런 발굴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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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 성지 위치도
 

<사진 1> 임진강 남안에서 바라다 본 호로고루성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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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호로고루성지 실측도
 

<사진 2> 덕진산성 동측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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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덕진산성 배치도
 

<사진 3> 육계토성의 외성(서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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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육계토성의 실측도

<사진 4> 아미성 동축 석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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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수철성 북단 석벽의 모습
 

126



- 20 -

<사진 6> 보개산성 하단부 계곡의 축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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